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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회

SK 와이번스는 어떤 팀? ‘왕조’ 구축한 21세기 대표 명문구단

신세계 그룹 이마트와 매각 협의 중인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구단은 쌍방울 레이더스를 인수해 새로 창단하는 방식으로 2000년에 출범했다.

당시 SK그룹은 쌍방울의 야구단 해체 분위기와 맞물려 250억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KBO리그에 합류했고,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에 둥지를 틀었

다.

SK는 제2대 감독인 조범현 감독 체제에서 강팀으로 거듭났다.

창단 4년 만인 2003년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고, 그해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SK가 본격적인 전성기를 누린 건 '야신' 김성근 감독을 영입한 2007년부터다.

최정, 정근우, 김강민, 박경완 등 공수 최고의 실력을 갖춘 야수들이 중심을 잡았고, 정대현, 정우람 등 탄탄한 불펜을 앞세워 최강팀의 면모를 보였다.

에이스 김광현은 류현진과 함께 KBO리그의 인기를 이끌었다.

SK는 독보적인 전력을 발판으로 2007년과 2008년 통합우승을 차지한 뒤 2010년 다시 통합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왕조'를 구축했다.

2017년엔 창단 처음으로 외국인 지도자인 트레이 힐만 감독을 영입해 이듬해 네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년간 SK는 부진한 성적으로 기대를 밑돌았고, 2000년대 후반 전성시대를 구가할 당시 멤버들을 규합해 환골탈태한 뒤 2월 1일부터 제주도 강창

학 구장에서 동계훈련으로 재도약을 준비하던 찰나에 매각이라는 메가톤급 충격파를 맞았다.

SK는 팬 친화적인 구단 운영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라는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팬들을 야구장으로 끌

어모았다.

그러나 우수한 성적과 팀 전력, 팬 친화적인 구단 운영에도 국내 프로스포츠 환경이 가진 한계를 넘지 못했다.

SK그룹은 야구단 운영으로 발생하는 홍보 실효성에 초점을 두고 구단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SK 구단의 지분 100%를 가진 SK텔레콤과 신세계그룹은 25일 "프로야구를 비롯해 한국 스포츠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매각·인수

협의 과정을 공개했다.

허구연 MBC 해설위원은 "현재 대기업들은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 개척에 전념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 홍보에 맞춰져 있는 야구단 운영에 매력

을 잃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KBO리그 구성원들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마케팅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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